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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50달러면 스태그플래이션
한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동시 발생 … 2005년 배럴당 30달러대 예상

Brent유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치솟으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

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05년 국제유가는 3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9월8일 발표한 <고유가 지속시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50달러대로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5%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가 50달러대에 이르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현재 국제유가는 세계 2위와 6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디아 등의 경제성장세로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

하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생산 여력이 세계 수요의 1-2%에 불과한 100만-150만배럴에 그치고 

있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4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2005년 3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에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2004년 4/4분기와 2005년 국제유가를 41.4달러와 34.8달러로, 세계에너지연구소는 

41.7달러와 36.3달러로, 리먼브라더스는 40.2달러와 37.6달러로 각각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45달러 내외로 다시 상승해 2004년 말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2005년 35달러 정

도에서 안정되면 2004-05년 GDP 성장률은 4%대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45달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GDP 성장률은 3%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초반에 이

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급등기 전후 거시경제지표 변화                         (단위: 달러/bbl, %)

구  분
국내 평균 OECD 국가 평균

이  전 이  후 차  이 이  전 이  후 차  이

1차 

오일쇼크

경제성장률 8.7 7.1 ▽1.7 5.8 0.7 ▽5.1 

소비자물가상승률 7.6 24.6 17.0 6.5 12.9 6.4 

평균유가 3.9 12.2  8.3 

2차 

오일쇼크

경제성장률 9.8 3.0 ▽6.8 4.0 2.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12.3 23.4 11.2 9.7 12.6 2.9 

평균유가 14.3 35.0 20.7 

걸프전쟁

경제성장률 8.0 8.5  0.5 3.3 1.6 ▽1.7

소비자물가상승률 6.6 8.7  2.0 6.6 5.6 ▽1.0 

평균유가 17.1 22.2  5.1 

98년

이후

경제성장률 5.9 9.1 3.2 3.2 3.4 0.2

소비자물가상승률 4.7 1.5 ▽3.2 5.0 3.7 ▽1.3

평균유가 19.8 23.0 3.2

†전년대비, Brent유 기준

한국은행은 또 1, 2차 석유파동 때의 국제유가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60달러와 90달러 수준을 넘는 만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근의 실질 국제유가가 과거보다 낮아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이 축소됐다고 설명했

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켰지만 현재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파급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유 비중은 1980년 61.1%에서 2003년 47.6%로 줄었고 GDP 100만원당 

석유소비량도 1979년 0.23톤에서 2003년 0.15톤으로 감소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돼 국제유가 상승의 충

격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9>


